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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언스 블로그

필자는 지난 4월초 미국의 농업생명과학현장을 돌아보는 기

회를 가졌다. 미국곡물협회는 미국의 농산물정책과 생명공

학기술을알리기위해해외언론인을 상으로미디어투어를마련

하고있다. 필자는이번에러시아, 멕시코, 국, 일본, 말레이시아,

베트남 등 10여 개국에서 온 20여 명의 언론인들과 함께 다녔다.

주로실험실을 상으로바이오테크기술을취재했던필자는농장

이라는필드에서기술의결과물들이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알수

있었다. 

20년을 투자한 생명공학연구

주요방문지는‘무르지않는토마토’로유명한몬산토 다. 몬산

토라고하면우리나라에서는유전자변형작물, 즉GMO를개발하

는곳으로알려져있다. 물론이미지도부정적이다. 그러나몬산토

는원래화학기업으로설탕의 체제로유명한사카린을개발한곳

이다. 

몬산토는 1901년 제약회사 직원 출신의 존 프랜시스 퀴니가 사

카린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됐다. 본사는 여전히 퀴니

가설립했던미국미주리주세인트루이스시에있다. ‘몬산토’라는

이름은부인의처녀적성이다. 보통설립자들은자신의패 리네임

을 따는 것이 부분인데 부인의 성을 딴 것은 특이했다. 왜 그가

부인의 성을 사용했는지에 해 몬산토 직원들에게도 물어봤지만

정확한이유는알지못했다. 

표적인 화학∙제약업체로 발돋움해온 몬산토는 1970년 큰

위기를 겪는다. 1973년 오일 파동으로 제품의 원가가 급격히 높아

진것이다. 그즈음에생물학계에서는아주큰‘역사’가벌어졌다.

캘리포니아의 과학자들이 박테리아를 연구하다 한 생명체에서 다

른생명체로DNA가이동하는것을발견한것이다. 

몬산토는 이 사실에 주목했다. 1979년 저명한 생물학자를 입

했고, 1982년첫번째바이오텍계획을세웠다. 80년간화학기업이

던 몬산토가 생명공학기업으로 탈바꿈하던 순간이었다. 1984년에

회사실험실을만들었으며, 1987년에는처음으로유전자를변형시

킨작물을개발했다. 첫번째작물은곤충에강하고병에걸리지않

는토마토 다. 이후1990년에는옥수수, 콩, 면화등을개발했다. 

이렇게개발한제품은실험농장에서수년간연구를거듭하게된

다. 몬산토는 1996년에 처음으로 유전자변형 생산품을 개발해 시

장에팔았다. 2006년인올해는유전자변형제품이나온지꼭10년

째가되는셈이다. 

몬산토의 2005년 매출은 60억 달러 다. 매출의 10%에 해당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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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5억8천800만달러를연구개발에투자하고있으며, 정부로부터

받는지원금은하나도없다. 몬산토의홍보담당자게리바톤은“듀

폰, 다우와 같은 다른 기업들은 생물학 연구에 30%, 화학연구에

70%를투자하지만몬산토는생명공학연구에80%를, 나머지연구

에20%를투자한다”며몬산토가얼마나생명공학연구에‘올인’하

고있는지설명했다. 

몬산토의 BT 옥수수와 농장

몬산토의 표적인 유전자변형작물은 BT 옥수수다. BT라고 하

면바이오테크놀로지의약자로생각하기쉬운데사실은해충에저

항성을갖고있는세균의한종류(Bacillus thuringensis)다. 이세

균에서해충저항성이담긴유전자부분을일반옥수수에집어넣은

것이바로BT 옥수수다. 

우리나라사람들이 부분유전자변형작물에거부감을갖고있

는것과달리몬산토의과학자들은유전자변형작물이인류에게이

로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. 그들은 자신들의 생산품이 농부

를도울수있어즐겁다고한다. 몬산토의한여성과학자는“우리

부모님이농부인데농사짓는일은바쁘고힘든일이라농부들이고

생을많이한다. 내가만든옥수수로농사를지은이후여유가많이

생기고수확률도높아져다들행복해한다”고말했다. 

이러한현상은농부들에게도마찬가지다. 우리는취재과정에서

직접 농장을 경 하는 미국 농장주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. 그

들은BT 옥수수를심으면살충제를뿌리지않아도옥수수가잘자

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고 한다. 살충제를 뿌리는 과정에서 생

기는환경오염, 살충제를뿌릴때농부가보는피해등을생각하면

BT 옥수수가훨씬효과적이라는것이다. 농장주들또한“몬산토의

제품으로많은이익을얻고있다”고말했다. 

미국의 농장은 정말로 거 한 공장이었다. 옥수수가 여물면 이

를잘라내는것도기계가하고잘라진옥수숫 를운반하고여기에

서옥수수만가려내는것도기계가하고있었다. 특히적정한크기

의 옥수수만 골라내서 포장을 하고 싣는 것까지 잘 만들어진 생산

설비에서일괄적으로처리됐다. 

생태계∙인체 유해 여부 확인 어려워

생명공학에서 과연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.

BT옥수수와 일반 옥수수를 예로 들어보자. 일반옥수수를 경작하

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면 나비나 벌과 같은 이로운 곤충까지 죽어

버리게된다. 또살충제에의해환경도오염된다. 

반면 BT 옥수수를 경작하면 살충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옥수

수에해로운몇가지해충만죽게된다. 몬산토의과학자들은그것

이환경에이롭다고생각한다. 유전자변형옥수수가자연생태계에

어떤 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제 로 검증되지 않았지만, BT옥수

수가살충제사용을줄인다는것은확실하게밝혀진결과다. 

과학에종사하는사람들은모두‘파라다이스’를생각한다. 결코

자신들의생산품이인류에해를끼치리라예상하지않으며그렇게

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본다. 그러나 과학은 그 속

에들어있는사람들은느끼지못하는가운데거 하게세상을파괴

하는 방향으로 달릴 수 있다. 원자탄 개발자들이 일본 원폭피해자

들을보고느끼는충격을상상하면될것이다. 

현재 유전자변형식품이 생태계나 인류의 몸에 유해한지 여부는

확인하기 힘들다. 또 이러한 검증실험에 연구비를 투자할 만한 주

체도 없다. 이것이 현재 생명공학과 관련한 현재 인류의 딜레마일

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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쓴이는 서울 미생물학과를 졸업 후, 서울 의 에서 박사학위를

받았다. 1995년 경향신문사에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 등을 거쳐 현

재 과학전문기자로 활동중이다.




